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30일 여

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제

주지역 전력분야 유관기관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훈련은 제주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제주에

너지공사 등이 참여해 전력분야 비

상연락망과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

고, 전력수급 경보발령에 따른 단계

별 조치사항을 실전처럼 수행했다.

올해 여름철 제주지역의 최대전

력수요는 8월 첫째 주쯤에 1231㎿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에 대비한 공급 능력은 1622㎿ 수

준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내 역대 최대전력수요

는 1178㎿(2024년 8월 5일 오후 2

시)였다.

장시호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올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적도기단이 북상하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전력설비 고장 등의 상

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제주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기업 자

금관리 서비스 AI CFO 의 핵심

기술인 미래 자금흐름 예측 AI 모

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기업의 전사적자원

관리(ERP)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를 융합해 현금 유입 유출을 사전

에 예측하는 기술로, 제주은행 더

존비즈온 테크핀레이팅스 3사가

협력해 추진 중인 AI CFO(최고

재무책임자) 서비스의 핵심 원천

기술이다.

매출 매입 예정 등 기업 내부 경

영 정보와 금융 정보를 통합 분석

해 향후 자금 부족 또는 과잉 가능

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전담

CFO를 두기 어렵고, ERP를 도입

하더라도 발생회계 계정과목 중심

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그쳐,

미래 자금흐름을 전략적으로 파악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7~8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이 제로페이 등 모바일로 결제할

경우 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7월과

8월 두 달간 제주 전역에서

2026 제주관광 쇼핑 페스타 를 진

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행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인 제로페이(Zero Pay)와 알리페

이 플러스(AliPay+)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쇼핑 전통시장 관광지

로컬 편집숍 음식점 카페 대중교

통 분야 등 제주 도내 약 3만2000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알리

페이 플러스와 해외 제휴 모바일 월

렛을 이용해 제주 도내 제로페이 가

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알리페이 플러스 이용객은

모바일로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하

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

며, 최대 30위안(약 6800원) 한도

내에서 3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홍콩 AlipayHK, 필리핀 GCash,

말레이시아 Touch n Go eWallet

, 마카오 MPay, 태국 TrueMoney

등 해외 모바일 지갑(월렛) 이용객

도 스마트폰 등으로 쿠폰을 내려받

아 결제하면 20% 할인이 적용된다.

최대 5000원 한도 내에서 5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미숙기자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보리, 메밀,

기장, 콩 등의 곡물을 최첨단 도정

시스템으로 가공해 전국 소비자의

밥상을 공략하고 있는 진생영농조

합법인. 이번에는 유네스코 세계자

연유산인 한라산을 담아낸 새로운

포장 디자인으로 제주산의 차별화

에 나섰다.

진생영농조합법인은 최근 제주

산 꺼멍보리, 우도 보리, 혼합곡 등

곡물 포장에 한라산 작가 로 알려

진 채기선 화백의 작품 한라산 과

강경민 사진작가의 백록담 을 활

용한 포장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

이 디자인은 올해부터 판매처를

다변화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

전용 상품에 적용된다.

진생영농조합법인은 그동안 제

품 브랜드에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

왔다. 2017년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면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된 제주 밭담을 활용한 밭담 곡

식 디자인을 등록하고, 동굴쌀

도 상표 등록했다.

이명훈 진생영농조합법인 대표

는 올해 초부터 제주 곡물의 온라

인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유네스코

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 제주에서

키운 농산물이란 점을 소비자들이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에서 한라산 디자인을 선보이게 됐

다 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진생영농조합법

인은 곡물도정업 공장을 등록한 뒤

제주에서 재배된 곡물을 도정작업

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 곡물 원물

을 도매로 판매하던 구조에서 벗어

나 가공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공

모사업으로 잡곡선별기를 도입하

고, 곡물 가공공장도 신축했다.

가파도 청보리와 우도 찰보리, 제

주 전역에서 계약재배한 보리의 매

입 물량은 2023년 160t, 2024년 240t,

2025년 600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도내 6개 지역농협을 통해

보리 400t과 메밀 100t 등을 매입해

도정 판매할 계획이다. 또 기장, 콩,

귀리 등을 매입 가공해 메밀가루, 볶

음 콩가루, 코시롱 제주개역 참기름,

혼합곡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주택매매거래 침체로 미

분양 주택이 한 달 사이 100호 이

상 증가했다. 미분양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는 준공후 미분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득 대비 높

은 집값에 대출금리도 최근 상승세

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층은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 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2804호로, 전월

대비 3.9%(104호) 증가했다. 역대

최대였던 2024년 11월의 2851호와

비슷한 규모다.

미분양주택 10호 중 8호는 집이

다 지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후 미분양이다. 5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265호로, 전월보다

2.9%(64호)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였던 올해 2월(2213호) 기록을 넘

어섰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

속 2000호를 웃도는 상황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주택매매거

래량 감소에서도 확인된다. 5월 주

택매매거래량은 495건으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2%

(158건), 19.0%(116건)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34.6%

줄어든 수치다.

도내 주택가격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수요층은 여전히

높은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기준 19

개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

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평균 금

리는 연 4.17~5.12%로, 2015년 12월

(연 3.96~4.91%)보다 높아져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미분양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쌓이는 가운데 올해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은 소폭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1~5월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은

71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

(21호) 늘었다. 전체 착공 주택은 3.5

%(31호) 증가한 917호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분양된 공동주택은 30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6.2%(238호) 늘었

다. 또 전체 준공 주택은 1128호로,

14.3%(141호) 증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30일
코스피지수 8476.48

+81.83
▲ 코스닥지수 916.18

-4.39
▼ 유가(WTI, 달러) 70.75

+1.52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575.70 1521.50 1EUR 1800.92 1730.66

100 971.09 937.69 1CNY 239.42 216.62

2026년 7월 1일 수요일6 경 제

주택매매시장 위축… 준공 후 미분양 최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 지난달 30일 정부는 미국 이란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

계 에서 주의 로 하향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